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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과원규모화사업 27억 투
입

[충청타임즈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과원규모화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

청년세대 유입 확대와 육성에 집중할 계획라고 18일 밝혔다.

최현수 충북본부장은 “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원규모화사

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과원규모화는 과원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경작희망자에게

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, 과원 매입시 ㎡ 당 2만원(평당 6만6000원)을 지원한다.

올해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은 더 많은 과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한

층 개선됐다. 우선, 지원 대상이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까지 확대되어 청년 세대의 참

여 기회가 넓어졌다. 또한, 그동안은 이미 조성된 과수원만 매입·지원할 수 있었으나, 앞으

로는 논이나 밭처럼 아직 과수가 심어지지 않은 땅이라도 ‘새로운 과수원으로 조성할 계

획’이 있으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. 이에 따라 신청 농업인이 과원 조성계획서와 관련 서

류를 제출하면 현재 과수가 없는 땅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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